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세월호를 인양하라

끊이지 않는 대형사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벽두부터 각종 안전사고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보기가 겁날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월호 참사가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였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를 반드시 인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여 사고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마땅합니다.

온전한 인양으로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수색작업이 종료된 후 실종자 수습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인양계획이 세워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용과 방법을 문제삼지 말고 희생된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선체는 진실규명에 꼭 필요한 증거물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진도 앞바다에 영원히 묻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은 진짜 범

인을 밝혀낼 수 있으며 국민의 존엄과 권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더 귀중합니다!
툭하면 예산문제를 들먹이는 정부. 돈 때문에 인양이 어렵다구요?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쓰는 게 당연합니다. 정부와 새누
리당은 예산 문제로 국민의 귀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세월호 인양촉구 범국민 청원운동 petition.sewolho416.org
       서명을 받아 2월 14일 팽목항으로 모아주세요. (자세한 내용 홈피 참조)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416family.org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sewolho416.org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특별조사위 흔들지 말라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이 눈물과 피땀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곧 이 법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새누리당이 대통령에 충성을 다했던 인물들과 극우 성향의 인사들

을 조사위원에 추천하는 등 그 준비과정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급기야 예산문제를 

빌미로 특별조사위원회를 흔들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구조실패와 부실 대응, 청와대와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조사를 방해하겠

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특별법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제정되었듯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진

실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습 및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세월호 가족 안산-팽목항 도보행진
2015.01.26 ~ 02.14  19박 20일 

1월26일 안산합동분향소-수원 27일 수원-오산 28일 오산-평택 29일 평택-천안 30일 천안-세종(대전) 31일 대전 2월1일 대전-계룡

(논산) 2일 논산 3일 논산-익산 4일 익산-전주 5일 전주 6일 전주-정읍 7일 정읍-담양 8일 담양-광주(300일 전야문화제)

9일 광주-나주 10일 나주-무안 11일 무안-전남도청 12일 전남도청-해남 13일 해남-진도 14일 팽목항 문화제

V 전 구간, 주말, 자기 지역에서 함께 걸어주세요. 팽목항 문화제에 함께해주세요. (2월 14일 오후 5시) 

문의 : 010-8010-3223    후원 : 국민은행 014101-04-155232 성상영(세월호도보행진)


